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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갑상선학회 창립과 내과분야 10년 발전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갑상선센터

정재훈

Establishment of Korean Thyroid Association-10 Years of 
Development in Internal Medicine
Jae Hoon Chung
Division of Endocrinology & Metabolism, Department of Medicine and Thyroid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originated from the Korean Thyroid Research Society which was established in 

1977. It maintained through the Thyroid Committee of the Korean Endocrine Society, which was established 

in 1986, and it was finally launched in 2008. In the 1980s and 1990s, the main research topic was autoimmune 

thyroid disease, and in the 2000s, thyroid cancer became the main focus in the research field. The detection 

of thyroid cancer has soared with the introduction of high-resolution ultrasonography into the diagnosis of 

thyroid diseas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of thyroid cancer have been emerged and 

various recommendations have been made accordingly. Education programs for Korean and foreign doctors 

have been made.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and other governmental 

agencies have created data on the thyroid dise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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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갑상선학의 시작은 1959년 이문호 교

수(서울의대 내과)가 서울의대 부속병원에서 방사성요

오드를 이용하여 갑상선 요오드 섭취 등을 검사하던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근대적인 의미의 갑상선 관련 

논문의 시작은 1959년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된 도상

희 박사(동산의료원 내과)의 ‘한국인 갑상선비대 환자 

76명에 대한 내과임상고찰’이다.1) 이후 방사성동위원

소를 이용한 여러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다가 1977년 이

문호 교수와 고창순 교수(서울의대 내과) 등은 대한갑

상선연구회를 창립하였고, 이는 1986년 대한내분비학

회(1982년 창립) 갑상선분과회로 계승되었다. 대한내

분비학회 갑상선분과회는 대한내분비학회로 편입된 

이후 독자적인 학술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99년 제1회 

학술대회(서울)를 시작으로 2007년 제7회 학술대회(부

산)까지 학술 활동을 이어왔었다. 이와 같은 갑상선분

과회 활동은 결과적으로 2008년 대한갑상선학회를 만

드는 뿌리가 되었다. 전후의 자세한 갑상선학의 역사

는 2008년 대한갑상선학회지에 기고한 조보연 교수(현 

중앙의대 내과)의 논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2)

1988년 TSH beta-subunit, 그리고 1989년 TSH 수용

체 유전자가 각각 처음으로 클로닝된 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갑상선학의 연구는 자가면역성 갑상선질

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 우리나라 갑상선학의 

연구는 주로 조보연 교수(서울의대 내과)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FRTL-5 세포와 CHO 

세포 등의 배양을 기반으로 한 in vitro 실험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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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87년 처음으로 SCI급 잡지인 Tissue Antigen에 

‘HLA and Graves’ disease in Koreans’라는 논문을 게재

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결과들을 SCI급 잡지에 기고하

기 시작하였다.3) 2000년대에 들어와서 초음파검사의 

해상도가 개선되고, 이를 갑상선결절의 선별검사와 진

단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갑상선질환, 특히 

갑상선암 환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갑상선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의 수도 같이 증가하기 시

작하고,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발표 논문 수도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 주로 갑상선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고, 1 cm 이하의 작은 유두암을 포함하는 임상연구

도 함께 진행되었다. 1941년 방사성요오드(131-I)가 갑

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후 갑상

선관련 약제들이 1940년대와 1950년 초에 모두 개발되

었는데, 1951년 carbimazole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47년

이 지난 1998년 recombinant human TSH (Thyrogen)라

는 갑상선관련 약제가 오랜만에 개발되었다. 이후 

2011년 vandetanib, 2013년 sorafenib, 그리고 2015년 

lenvatinib 등이 출시되면서 갑상선암의 임상연구는 전

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1987년 갑상선유두암에

서 RAS 변이가 처음 발견되었고, 1987년 RET 변이, 

1992년 RET/PTC 재조합, 2003년 BRAF 변이, 그리고, 

2013년 TERT promoter 변이가 각각 갑상선암에서 발

견되면서 갑상선암의 유전자 변이에 관한 연구도 급물

살을 타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갑상선 미세유두암에 

관한 임상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큰 유두암과는 임상 

경과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2007년부터 만들어

진 갑상선암 진료권고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시아-태평양 갑상선학회(AOTA)에 제출한 초록 수

를 보아도 1989년 서울모임을 제외하고 1990년대까지 

10편 이내의 초록 수가 2003년 싱가포르 모임 때부터 

급증(28편, 전체 초록의 23%)하면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갑상선학 연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제1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2008년 2월 16일 대한갑상선학회 창립학회 개최 이

후 갑상선분과회는 1년에 1회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

술대회 첫날 약 2시간 정도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

는 정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한갑상선학회 내과 분야의 역사는 학회의 주요 역사

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굳이 활동을 기술하자면 진료

권고안의 제정, 국가 암 검진 권고안 제정, The Asian 

Masterclass of Thyroid Cancer 활동, Thyroid Update 발

행,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 그리고 

초음파 연수강좌 등의 활동들이 있었다. 

2007년 대한내분비학회 갑상선분과회 시절 우리나

라에서 처음으로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이 만

들어져 대한내분비학회지를 포함하는 여러 유관학회

지에 게재되었다.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

회, 그리고 대한핵의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갑상

선결절 및 암 진료 지침 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에서 초안이 만들어졌다. 초안은 2006년 발표된 미국갑

상선학회의 권고안을 기초로 하고, 일부는 2005년 

NCCN 권고안을 따랐다. 두 번의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각 학회의 중견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였다.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갑상선연구회, 

대한병리학회 내분비병리동호회 및 대한세포병리학회

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4) 이후 2010년 대한갑상선학

회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3차 개정안은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 발표하였다.5,6) 

2010년 대한갑상선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가 공동으

로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결절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문헌검색 및 전문가 토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갑상선결절 

발견을 위한 일상적인 초음파검사의 시행은 권고를 할 

수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7) 2013년 5월부터 12

월까지 대한갑상선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 공동으로 ‘갑상선암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근거창출연구’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하였다. 2012

년 NECA 공모연구로 채택된 상기 주제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1) 갑상선암 검진의 현황조사, 2) 초음파

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 등 2개의 토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정재훈 교수(성균관의대 내과, 당

시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 김선욱 교수(성균관의대 

내과), 문원진 교수(건국의대 영상의학과), 이가희 교

수(서울의대 내과), 이병주 교수(부산의대 이비인후

과), 신명희 교수(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조정진 

교수(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권진원 교수(경북대 약

대), 현민경 박사/김수영 박사(연구책임자) 등이 토의

자로 참여하였다. 2013년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

회에서 공개토론을 거쳐 12월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갑상선암의 증가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2) 아직까지는 갑상선암 발생률 증가 원

인에 대해 규명된 바 없다. 다만 이러한 갑상선암의 증

가가 검진으로 인한 조기 발견으로 추정이 되나, 환경

적 요인과 유전적 소인 등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3)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검토한 결과 무증

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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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선별검사) 및 이를 통한 조기 치료가 효과가 있는

지를 평가할 근거가 현재까지는 불충분(insufficient)하

였다. 4) 현재까지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

하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적으로 초음파를 이

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8) 

2013년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문헌검색 및 전문가 토의를 거쳐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이 2014년 8월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의 선별검사에 대해 이득과 위해의 균

형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2) 무증상 성인에

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권고하거나 반대

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일상적 선별검

사로는 권고하지는 않는다. 다만 갑상선암 검진을 원

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3) 잠재적 이득으로 

초음파검사는 촉진에 비해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에 더 

유리하므로 질병의 중증도 및 치료의 강도(수술의 범

위, 방사선요오드 투여 여부, 갑상선호르몬 복용 여부 

및 용량 등)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잠재적 위해

로 갑상선암 검진은 과잉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

선 암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 드물지만 목소리 변화

를 겪을 수 있으며, 부갑상선기능저하로 인한 지속적

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갑상선 수술의 

범위에 따라 갑상선호르몬을 영구적으로 복용해야 하

는 경우도 있다. 4) 본 권고안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

로 한 것이고, 목에 만져지는 혹 등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또한, 갑상선암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이

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결절이 발견된 경우는 본 검진 

권고안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련 진료지침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진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

들의 의사들을 교육한다는 취지로 Genzyme의 후원으

로 2011년 9월 1일부터 3일간 제1회 Asian Masterclass 

of Thyroid Cancer를 서울아산병원 강당에서 시행하였

다. 당시 약 70명의 인원이 수강하였고, 3일간 열띤 토

론을 진행하였다. 제2회 모임은 2013년 5월 31일부터 

2일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당

시 약 12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1회와 2회의 발표 

내용을 모아 ‘Thyroid Cancer 2011’, ‘Thyroid Cancer 

2013’이라는 제목으로 Proceeding을 발간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하자는 여론이 많아 제3회는 

2014년 5월 24일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제4회는 2015년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홍콩에서 개최하였다. 

2013년 11월 갑상선관련 주요 학회에 소개된 내용 

중 공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정리-소개하는 잡지를 

발간함으로써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치 아래 

‘Thyroid Update’라는 대한갑상선학회 자매지를 만들

기로 하여 2014년 3월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정재훈 교

수(성균관의대 내과,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를 편집

위원장으로 하여 총 13명의 편집위원이 구성되었다. 

2014년 10월 2호, 2015년 4월 3호, 그리고 2015년 10월 

4호까지 발간되다가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발간을 중

단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6th, KNHANES VI)의 항목으로 갑상선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즉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 국민 

중 무작위로 선발한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혈중 유리 

T4, TSH, 항TPO 항체, 요중 요오드 농도 측정을 하였

다. 이 자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갑상선 관련 

첫 역학조사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연구결과는 

2017년 1월 일반에게 공개되어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

되었다.9-14) 이외에도 2016년 12월 2일 대한갑상선학회

와 방사선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방사선과 갑상선암’

이라는 주제로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5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대전유성호텔

에서 약 50명이 참여하여 갑상선 초음파의 이론 교육

과 실습교육을 이수하였다.

대한갑상선학회는 8개의 진료과가 모여서 유지하는 

학회인 만큼 화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고, 앞으로

도 그래야 한다. 학회 창립 10년간은 발전을 위한 토양 

구축의 시기였다면 향후 100년은 비상을 하여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대한갑상선학회 창립 10주년

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和合의 10년, 飛上의 100년

중심 단어: 대한갑상선학회, 초음파, 갑상선암, 진료

권고안, 국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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